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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기야는 25세 때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다윗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전 왕들이 닫아 버린 성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이하라. 

우리가 그동안 이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많은 벌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더러

운 성전을 청소하고, 부서진 것

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

습니다.

열왕기하 18 ~ 20장, 역대하 29 ~ 32장

히스기야왕의 기도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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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히스기야왕은 온 땅에 사람을 보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왕 이후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말을 따라 예루살렘

에 모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백성이 모두 즐거워하였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즐거운 때는 솔로

몬왕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히스기야왕과 백성은 나가서 모든 우상과 산당을 부수었습니다. 또 백성이 그때

까지 섬겼던 1)놋뱀도 부수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가왕이 된 지 14년째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산헤립에게 정복당했습니다. 

히스기야왕은 백성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에 신하를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 하나님을 욕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나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에게 항복하라.”

1)놋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놋으로 만든 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으로 오랫동안 섬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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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기야왕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이 편지

를 보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앗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 신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앗

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두려워진 산헤립은 앗수르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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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된 히스기야

왕이 된 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들을 써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보기에서 골라 보세요. (         )

   ① 산헤립에게 항복했다.

   ② 화가 나서 나가 싸웠다.

   ③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5)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구할 수 있겠느냐?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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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에 기쁨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

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잘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적어 보세요.

  위에 적은 것 중 앞으로 잘 지키고 싶은 것을 하나 선택해서 아래에 적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정한 것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잘했으면 ○, 잘못했으면 X, 중간이면 △를 써넣으세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지킨 후 무엇을 느꼈나요?

하겠어요.하겠어요.저는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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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전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불빛은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 능력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릎을 꿇고 구하는 기도가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어두운 방에 앉아서 어둡다고 불평하고, 항상 나는 어두운 곳에 있

다고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겠지요? 바로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나 자신

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기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 나타

나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